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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DNA 복제장비 양산 “눈앞”
바이오니아, 정량분석 PCR 장비 개발 … 유전자의 양 실시간 측정

바이오니아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핵심 기초기술 가운데 하나인 PCR 장치의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원

천기술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포항공대 한종훈 교수팀으로부터 확보했다고 7월27일 발표했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으로 불리는 PCR은 특정 DNA를 기하급수적으로 복제하는 장비를 말한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 등에 필수적인 PCR 장비는 유전자 증폭 이후 전기영동장치를 거쳐 시료를 분리한 다

음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원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기존 장비는 특정 유전자의 유무만을 판단할 수 있고, 유전자가 얼마나 시료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단점으로 꼽혀왔다.

바이러스 진단이나 세균검사, 유전자변형작물(GMO) 검사 등에는 유전자의 존재 여부 뿐만 아니라 양을 정

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기존에 지적되던 문제점을 개선한 정량분석 PCR 장비를 세계 4번째로 개발해 시험

마케팅을 거쳐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포항공대 한종훈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을 추가 접목하면 반응용액과 시료가 연속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유전자의 양을 실시간으로 연속 측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오니아는 신기술을 빠른 유전자 검출이 관건인 환경감시 및 생물학 무기 탐지 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

이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PCR 기술에 진단키트 개발기술을 접목하면 탄저균 등 치명적인 생물무기에 대한 탐

지식별 장비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가의 보급형 시스템을 개발해 공기 중의 병원

성균, 바이러스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업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

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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